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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을 기초로*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Based on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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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mployed a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16-week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RPRC). 124

mothers were assigned to two groups, an intervention (n = 62) group and a waiting (n = 62) group.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fter termination of the preventive

interventio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s were examined in maternal characteristics (i.e.,

depression and anger, maltreatment and general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and preschoolers' ag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had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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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s in self-reported negative characteristics. Mothers in the waiting group also reported

significant decreases in anger, physical assault and permissiveness/neglect. There was no significant

reduction in levels of aggression in the preschoolers. These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 that a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RPRC can be very effective, especially in changing maternal

characteristics positively that are crucial to child outcomes.

Key Words：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maternal depression

and anger), 양육행동(parenting), 양육효능감과 스트레스(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유아의 공격성(preschoolers’ aggression).

I.서 론

아동문제행동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그 예

방 및 치료를 돕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

로 이어져, 국외에서는 1980년대에 관련 연구들

이 시작되어 최근 10-20년에 걸쳐 그 구체적인

효과를 보고할 정도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

다(예：Breitenstein, Gross, Fogg, Ridge, Garvey,

Julion, & Tucker, 2012; Brotman, Gouley,

Huang, Rosenfelt, O’Neal, Klein, & Shrout, 2008;

Herrmann & McWhirter, 2003; Posthumus,

Raaijmakers, Maassen, van Engeland, & Matthys,

2012; Shaw, Dishion, Supplee, Gardner, & Arnds,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종단적 연구 모형을 이

용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으로 재탄생되고 새로운 연구대상에게 적용되는

식의 장기적 계획 하에 수행되어 오고 있다. 아

동․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

재적 노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문제행동의 중재와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자

들은 가족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기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부모의 역할이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Breitenstein et al.,

2012; Gardner, Shaw, Dishion, Burton, &

Supplee, 2007; Posthumus et al., 2012)은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

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생후 2-3년 정도의 이

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점(Moffitt, 1993; Tremblay,

2000)에서, 유아기가 시작되는 만 3-4세 유아와

그 부모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

다. 특히,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은 IQ만큼이

나 그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되므로(Huesmann, Dubow, & Boxer, 2009) 공격

성과 같이 이 시기에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중재적 노력은 예방

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

은 공격성에 관심을 두었는데, 아동이 공격성향

을 보임과 동시에 어머니가 우울성향이나 분노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아왔

다(Doh, Kim, Choi, Kim, & Cho, 2012; Elgar,

Waschbusch, McGrath, Stewart, & Curtis, 2004;

Trapolini, McMahon, & Ungerer, 2007). 예를 들

면, 우울한 부모를 둔 아동은 그렇지 않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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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보다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이나 문제행

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Garber &

Martin, 2002; Olfson, Marcus, Druss, Pincus, &

Weissmann, 2003), 생후 초기의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한 단기 종단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유아기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Carter,

Garrity-Rokous, Chazan-Cohen, Little, & Briggs-

Gowan, 2001).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부모-자

녀 간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어머니들은 영유

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민

감하지 못한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Miller,

1995). 우울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보고되는 부

모의 특성으로 분노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

성은 아동의 문제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부

모의 분노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분노의 수준이 임상적 범주에 가까울수록 부모

의 영향력이 컸으며(Denham, Wo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

어머니의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분노 반

응을 더 많이 보였다(Garner & Estep, 2001). 학

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어머니의 분노는 아동의 충동적이고 도전적

인 행동의 정서적인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Elgar et al., 2004). 이러한 선행 연구들

에 기초할 때,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킴으로

써 이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중재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공격성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건강 및 성격적 특성 이외에 부모의 양육행

동은 이러한 문제와 그 해결 모두의 핵심이 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광의의 양육

행동에 속하는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maltreat-

ment)(이하, 부당한 대우)나 아동학대는 아동의

공격성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 부모

행동이다(Belsky & Vondra, 1987).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나 학대를 받은 아동은 공격성을

포함한 정서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지기능

이나 학습 면에서의 문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Brezina, 1998; Solomon

& Serres, 1999).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

받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았으

며(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

Stouthamer-Loeber, Loeber, Homish, & Wei,

2001),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은 분노나 적

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이며 또래관계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였

다(Shin & Choi, 2003). 부당한 대우 혹은 아동

학대는 아닐지라도 부모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Park &

Ko, 2004), 심리적 통제(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방임․허용

적 양육행동(Youn, Kang, & Lee, 2005) 등과 같

은 ‘일반적’ 양육행동으로서의 부정적 양육행동

또한 영유아 문제행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양육행동이라는 명

칭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양육행동 변인인 ‘부당

한 대우’와 구별하기 위해서 임의로 명명한 것

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비롯한

일반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Kim, 2008; Park,

2000)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

도나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돕는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외 예방적 중재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Breitenstein et al., 2012; Doh,

Kwon, Park, Hong, Hong, & Hwa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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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worthy & Garza, 2010; Shanley & Niec,

2011; Stormshak, Kaminski, & Goodman, 2002),

실제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부모를 중심으

로 한 중재를 통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Brotman, Dawson-McClure, Gouley,

McGuire, Burraston, & Bank, 2005; Dishion,

Shaw, Connell, Gardner, Weaver, & Wilson,

2008; Gardner, Hutchings, Bywater, & Whitaker,

2010; Russell & Gockel, 2006; Stormshak et al.,

2002). 국외 연구의 예를 들면, 만 4세 유아기

자녀의 품행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기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다룬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유아의 품

행문제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sthumus

et al., 2012). 특히, 2년 후의 조사에서도 그 효

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2-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아동

행동문제의 중재기술 및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

된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1년 후

조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Breitenstein et al., 2012). 이 외에도 품행

장애의 징후로 예상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

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교육 훈련 역시 유아의

부정적 행동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고

(McMahon, 2006),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어머니의 공감적 능력

이 향상되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Jang, Son, & Kim, 2009). 이

처럼 앞서 살펴본 유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

로 진행된 국내외 중재 연구들을 통해, 부모교

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긍정적 변화

와 더불어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모교육은 양육효능감을 높이거

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다. 부모의 양

육행동,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는 점(Breitenstein et

al., 2012; DeGarmo & Forgatch, 2005; Kim,

Doh, Hong, & Choi, 2011; Topham, Wampler,

Titus, & Rolling, 2011)에 근거할 때, 이러한 효

과는 충분히 예측할 만하다. 만 6세 이상의 방

해적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을 2집단

으로 나누어 각각 6회기로 구성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

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역기능적 사고와 주관

적 문제행동이 개선되었다(Park, 2000). 또한,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몇몇 중재 연구들(Fetsch, Yang, & Petit, 2008;

Misri, Reebye, Milis, & Shah, 2006)에서도 양

육효능감의 증가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동시에 아동발달의 긍정적 효과를 보

고하고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

으로 양육태도,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실시한 연구

(Jang & Yu, 2008)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증진되었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2-10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기술을 훈련한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Topham et al., 2011).

이러한 선행 연구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에

서는 Doh(2012)의 ‘부모존경-자녀존중(이하, 부

존-자존) 부모교육’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

램이 공격적 유아를 둔 부모의 우울과 분노, 부

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

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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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1994년에 개발이 시작된 이래 여러 연구들

(Doh, 2008; Doh & Yoo, 1996; Doh et al.,

2003; Kim et al., 2011)을 거쳐 2012년에 최종

완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

육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된, 기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부존-자존 부모교육(1단계)에

이어, 각 4회기로 구성된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

그램(2단계)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실습 프

로그램(3단계) 등 총 16회기의 단계적 프로그램

이다.

1단계 프로그램으로서의 부존-자존 부모교육

은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일상

적인 자녀양육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가한

부모들이 올바른 자녀양육 신념, 지식 및 기술

을 습득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를 설정한 것은 부모교육의 기초적 단계에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과정이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지도방법

이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다. 2단계 프로그램으로서의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국내외 문헌들(예：Choi, Yang, &

Kim, 2004; Joyce, 1995; Sheeber & Johnson,

1994)을 기초로,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완성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정서․사회

적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우울성향 감소 및 분노

조절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며,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주목표로 한다. 이는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Grimshaw & McGuire,

1998)에 근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프

로그램으로서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실습 프

로그램은 Landreth와 Bratton(2006)의 부모-자녀

관계 치료 프로그램(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CPRT)을 축약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

은 부모-자녀 간의 아동중심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자

녀 간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표

로 하였다. CPRT는 주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아동심리치료 방법인 놀이치료를 부모들을 위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것

으로, 부모에게 놀이치료에서 활용하는 기본 기

법을 가르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직접 놀이

시간을 갖게 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고 아

동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완화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Guerney, 2000).

요약해 보면, 예방적 중재 연구로서 본 연구

는 만 3-4세 공격적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16회기로 구성된 단계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머니를 연구대상으

로 한 점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DeGarmo &

Forgatch, 2005; Gardner et al., 2007; Jang et

al., 2009; Shaw et al., 2006)과 같이 주양육자로

서의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

가한 중재집단 어머니들의 특성, 즉 우울 및 분

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

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대기집단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긍정적으

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동시에, 유

아 특성으로서의 공격성이 감소하는지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어머니의 우울 및 분노가 감소

하고,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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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양

육효능감이 증진되고 양육스트레

스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2>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유아 특성으로서의 공격성이

감소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이용하였

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중재집

단과 대기집단 각각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를 실시하여 양 시점 간에 연구변인들에서의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재집단은 주 1회

2.5시간씩 16회기에 걸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대기집단은 연구수행 절차상 연

구 종료 시점인 1년 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대상은 사전조사에 앞서 실

시한 기초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선정되었다. 4

회로 나누어 조사된 기초조사 자료(1,554부)를

분석한 결과, 각 횟수별 유아의 공격성이 평균

(1.27～1.28)보다 1표준편차(SD)(.32～.34) 이상

(1.59～1.62)이고, 어머니의 우울(M = 1.57～

1.66, SD = .38∼.43) 및 분노(M = 1.86～1.88,

SD = .36～.38)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M =

1.33～1.38, SD = .27～.30) 등 세 가지 항목 가

운데 한 가지가 평균 이상에 속하는 358명의 어

머니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유아들의 경우 부모교육을 포함한 중재적 노력

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Connell, Bullock,

Dishion, Shaw, Wilson, & Gardner, 2008)에 근

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 124명이 본 연구대상으

로 선정되어,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 각 62명씩

배정되었다(기초조사 절차를 포함한 자세한 절

차는 뒤의 ‘조사절차’ 부분에서 서술할 것임).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사전조사 시 평균 연령은

46.99개월(표준편차：4.67)이었으며, 성별은 남

아가 53.2%(66명), 여아가 46.8%(58명)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27.4%(34명), 첫째가 26.6%

(33명), 둘째가 41.9%(52명), 셋째 이상이 0.4%

(5명)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연령의 평균은

각각 37.19세(SD = 4.10)와 35.12세(SD = 3.62)

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

교 졸업이 50.0%(6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23.8%(29명)

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1.9%(52명)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6.6%(33명)이었다. 아버지의 직

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9.5%(47명), 전

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8.5%(22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4.3%(17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41.8%(51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7.0%(33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9.8%(12명)이었다.

2.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 특성과 유아 특

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

니 특성에는 우울 및 분노, 부당한 대우 및 일반

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

스가 포함되며, 유아 특성에는 공격성이 포함된

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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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

(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Shin 등(1991)이 번

안하여 표준화 및 요인구조의 비교문화적 적용

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

울 감정(5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5문항) 및 대인관계(2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 감정의 경우, ‘기분이 우울했

다.’, ‘슬픔을 느꼈다.’ 등이, 긍정적 감정의 경

우, ‘행복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

꼈다.’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의 경우, ‘입맛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 활발하

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등이, 대인관계의 경

우,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주

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이 포함된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우울 감정

은 각각 .81과 .87, 긍정적 감정은 각각 .73과

.71,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은 각각 .66과 .69,

대인관계는 각각 .58과 .76이었다. 긍정적 감정

을 역채점하여 산출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76

과 .77이었다.

2)어머니의 분노

어머니의 분노는 Chon, Kim과 Yi(2000)의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경험

차원인 상태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10문항),

그리고 분노표현 차원인 분노억제(8문항), 분노

표출(8문항) 및 분노통제(8문항)의 5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

는 상태분노의 경우,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고

싶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등이, 특성

분노의 경우, ‘쉽게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욕

을 한다.’ 등이 포함된다. 분노억제의 경우, ‘아

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을, 분노표출의

경우에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등을 들 수 있다. 분노통제의

경우, ‘냉정을 유지한다.’, ‘화가 나더라도 침착

하게 자제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상태분

노는 각각 .92와 .91, 특성분노는 각각 .83과

.87, 분노억제는 각각 .80과 .78, 분노표출은 각

각 .79와 .78, 분노통제는 각각 .71과 .70이었다.

분노통제를 역채점하여 산출한 전체 문항의 내

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9와 .91이었다.

3)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측정하

기 위하여 Straus, Hamby, Finkelhor, Moore와

Runyan(1998)의 CTSPC(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를 번역 및 역번

역(backtranslation)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비폭력적 훈육(non-violent discipline, 4문항), 심

리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 5문항), 신체

적 폭력(physical assault, 13문항), 방임(neglect, 5

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두기 위하

여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요인만을 선정하

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폭력과 관련한 3문항

(‘목 주위를 잡고 숨이 막히게 했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거나 고의로 야단쳤다.’, ‘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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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은 내용적으로 심각성의 정도가 지나쳐

어머니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

단되어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각각 5문항과 10문항,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심리적

공격의 경우, ‘아이에게 멀리 보내버릴 것이라

고 말하거나 집밖으로 쫒아낸다.’, ‘아이를 바보

나 게으름뱅이 또는 이와 비슷한 말로 부른다.’

등을, 신체적 폭력의 경우, ‘아이의 손이나 팔,

다리를 찰싹 때린다.’, ‘허리띠, 머리빗, 막대기

또는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

린다.’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

수(Cronbach's α)는 심리적 공격이 각각 .61과

.78, 신체적 폭력이 각각 .83과 .89이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

사의 경우 각각 .85와 .91이었다.

4)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은 Kim(2003)의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im(2003)의 척도

는 Schaefer(1965)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수

정․번안한 Park(1995)의 척도에 기초한 것으

로,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용․방임(10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수용 요인에

는,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

다.’ 등이 포함되며, 거부․제재의 경우에는 ‘아

이에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등이 포함된다. 허용․방임의 경우, ‘하면 안 되

는 일도 아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아

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등의 문

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의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

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온

정․수용은 각각 .82와 .84, 거부·제제는 각각

.85와 .85, 허용․방임은 각각 .76과 .82이었다.

5)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

tence(PSOC)를 Kim(2008)이 수정․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이하 ‘효능감’, 8문

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하

‘불만족감’, 9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효능감의 경우 ‘나는

아이를 잘 돌보는 것에 대한 내 개인적인 기대

에 부합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어

머니가 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등이, 불만족감의 경우 ‘나는 아침에

아무 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느낌으로 일어나

고, 밤에도 그런 느낌으로 잠자리에 든다.’, ‘부

모라는 역할 때문에 나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등이 포함된다. 효능감과 불만족감의 사전조사

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효능감은 각각 .68과 .74, 불만족감은 각각

.72와 .72이었다. 불만족감을 역채점하여 산출

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0과 .62이었다.

6)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한

Kim(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

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

작용(12문항) 및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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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

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의 고통의 경우 ‘아

이를 가진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든다.’ 등이, 부모-자녀 역

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나

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

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내가 우

리 아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아이

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까다

로운 기질의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는 자신

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

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까다롭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의 고통은 각

각 .84와 .84,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각각 .80과 .81,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각각 .79와 .83이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90과

.91이었다.

7)유아의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Crick, Casas 와 Mosher

(1997)의 유아기 사회적 행동 척도인 PSBS-P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Parent Form)

를 수정․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신체

적 공격성(6문항), 관계적 공격성(6문항), 친사

회적 행동(4문항), 우울(3문항)의 4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

격성에 초점을 두어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

격성의 두 요인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

적 공격성의 경우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떠

민다.’, ‘다른 아이들을 꼬집어서 상처를 낸다.’

등의 문항들이,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다른 아

이들이 어떤 아이를 싫어하도록 만든다.’,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면, 그 아이가 놀이집단에 들

어오지 못하게 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사전

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체적 공격성은 각각 .85와 .82, 관계적

공격성은 각각 .88과 .88이었다. 전체 문항의 내

적 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6과 .87이었다.

3.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절차는 기초조사, 사전조사,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사후조사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

초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에는 각각 5천원과 1

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실험실 방문

을 통해 응답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5만원을

제공하였다. 조사대상의 규모가 방대하여 모든

조사 및 프로그램 실시는 3-4개월의 간격을 두

고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기초조사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91곳의 국

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장 및 연구대

상 어머니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조사를 실시하

였다. 기초조사는 2010년 12월 - 2012년 1월에

이루어졌다(421-531명/회). 배부된 1,940부의 질

문지 가운데 1,63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349-422명/회)(총 회수율：84%), 불성실한 응

답(76부)을 제외하고 총 1,554부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대상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358

명의 어머니들(전체의 약 23%)(73-103명/회)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위해 실험실 방문에 동의



10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3, 2013

- 160 -

<Table 1> Themes and contents of basic parent education program (RPRC)

Session Stage Theme Content

1

Intro-

duction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s

∙Self as a parent

∙Who is the child?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the concept of

child development

2
Development during the preschool

period and the role of parents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Parenting appropriate to the child’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Sibling relationship

3

Devel-

opment

Basic concepts of 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 program

∙Parenting styles based on warmth and firmness

∙Basic concepts of mutually respectful parenting

4
Skills of 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 program(1)

∙Understanding the child’s misbehavior

∙Appropriate praise and punishment

5
Skills of 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 program(2)

∙Time-out, quality time

∙Problem-solving through communication,

choice-giving

6

Practices of 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
program(1)：Basic living habits

∙Eating habit, wake time and bed time, household chores,

sex education

7

Practices of 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
program(2)：Child behavior guidance

∙Characteristics, causes, preventions, and solutions of

maladjusted behaviors(e.g., shyness, aggression,

tentrums, lie)

8 Closing A home full of love and jo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Guidelines for healthy child development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155명의 어머니들이 이

에 동의하였다. 각 횟수별로 기초조사 자료를 분

석하는 데는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사전조사

사전조사는 기초조사를 시작한 후 한 달 정도

가 지나 실시되었다. 사전조사에 동의한 155명

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약 30분 소요), 어머니들을 중재집단과 대

기집단에 각각 78명과 77명씩 무선으로 구분하

였다. 중재집단에 속한 78명의 어머니들 중 14명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하지 않았는

데, 이들은 대기집단의 추후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기집단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

전조사 시점에서,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는 각

각 64명과 91명의 어머니들이 포함되었다. 중재

집단에게는 가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프로그

램의 참가에 관해 가족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였

다. 대기집단에게는 어머니들이 동의할 경우 연

구 종료 시점인 1년 후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사후조사에서의 탈락

률 감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20-30분 동안 통화하여 양육정보를 제공해 주었

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의 현실성

을 고려하여, 전업주부 집단과 취업모 집단 각각

4개 집단으로 구성된 총 8개 집단으로 분류하였

다. 각 집단별 연구대상자수는 5∼10명이었다

(평균 8명). 각 횟수별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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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mes and contents of emotion regulation program

Session Stage Theme Content

1
intro-

duction

Connectedness betwee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and the

importance of

cognition

∙Overview of emotion regulation program

∙Understanding how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are connected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cognition on emotion and behavior

∙Controlling negative thoughts by identifying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cognitive distortions

2

Devel-

opment

Emotion regulation

∙Understanding of emotional variability

∙Recognizing and expressing one’s own emotions

∙ Learning how to regulate emotions

3
Guiding parents toward

appropriate behavior

∙Knowing the causes of one’s inappropriate behavior

∙Recognizing problems and taking steps forward by evaluating one’s

behavior as a parent

4 Closing
A home full of love

and joy(II)

∙Reviewing connectedness betwee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Working toward positive parenting

∙ Evaluation and sharing

<Table 3> Themes and conten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practice training program

Session Stage Theme Content

1
Intro-

duction

Basic principles and

overview of

parent-child interaction

training program

∙ Introduction

∙ Preparing for play sessions and explaining what special play

sessions are

∙ Explaining basic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play sessions

2

Devel-

opment

Play session skills I：

Positive responding

skills

∙ Practicing reflective responding and esteem-building responses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encouragement and praise and

practicing play session skills

3

Play session skills II：

How to respond

problem behaviors

∙Understanding limit setting and choice-giving

∙ Practicing choice-giving as a next step after noncompliance

∙Generalizing limit setting outside play sessions

4 Closing
A home full of love

and joy(III)

∙Reviewing major topics of previous sessions

∙Understanding common problems in play sessions

∙ Evaluations and sharing

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3)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 1회 2시간 30분씩 16주에 걸쳐, 중재집단

으로 선정된 8개 집단에 속한 64명의 어머니들

을 대상으로 각 조사 횟수별로 2집단씩(전업주

부 집단과 취업모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업주부 집단은 오전 10:00-오후

12:30에, 취업모 집단은 오후 7:00-9:30에 교육

이 진행되었다. 어머니들의 평균 출석률은 12회

기이었다. 오전반과 오후반 각각 연구책임자와

1인의 공동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본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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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내용은 표에 제시되

어 있다(Table 1, Table 2, Table 3).

4)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사전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이

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 실

시하였다. 중재집단은 16회기를 마친 후, 대기

집단은 어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배부,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사전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들 가운데 사후조사에 응답한 어

머니들은 중재집단과 대기집단 각각 63명과 67

명이었다. 중재집단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1

명의 어머니가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후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어머니들 가운데 불

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62명이 본 연

구의 최종 중재집단에 선정되었다. 대기집단의

경우, 각 조사 횟수마다 3-8명씩 약 1년 동안 총

24명의 어머니들이 탈락되었는데(26.4%의 탈락

률), 그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거부, 이

사, 출산 등이었다.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을 동

수로 배정하기 위해 67명의 대기집단 중 62명

을 무선으로 선정하여 최종 대기집단에 포함시

켰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

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중재집

단과 대기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

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에 연구변

인들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재집단과 대기집단 각각에서 부모교육 프로

그램 실시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연구결과

본 연구는 우울 및 분노,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어머니 특성과 공격

성을 의미하는 유아 특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점수,

즉 사전조사 점수와 사후조사 점수를 비교하였

다. 이에 앞서,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의 연구변

인들에서의 사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연구변인들에 있어서 양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 = -1.92～1.70, p > .05).

1.어머니 특성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서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의해 측정된 어머니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어머니의 우울 및 분노

어머니의 우울의 경우, 중재집단에서는 하위

요인들 중 우울 감정(t = 2.75, p < .01)과 신체

적 및 둔화된 행동(t = 2.40, p < .05) 그리고 전

체 우울(t = 2.51, p < .05)의 사후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

로그램 참가 후 우울 감정과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위요인들 중 긍정적 감정

과 대인관계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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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maternal depression and anger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waiting groups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Maternal depression

Depressed affect
Intervention 1.64 .61 1.41 .53 2.75**

Waiting 1.51 .46 1.42 .52 1.61

Positive affect
Intervention 2.50 .67 2.67 .60 -1.45

Waiting 2.68 .66 2.64 .63 .52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Intervention 1.86 .53 1.68 .45 2.40*

Waiting 1.81 .50 1.71 .52 1.61

Interpersonal
Intervention 1.44 .62 1.35 .48 1.14

Waiting 1.32 .45 1.30 .56 .36

Total
Intervention 1.83 .47 1.66 .41 2.51*

Waiting 1.71 .38 1.68 .44 .80

Maternal anger

State anger
Intervention 1.77 .64 1.54 .50 2.46*

Waiting 1.63 .53 1.54 .52 1.27

Trait anger
Intervention 2.13 .51 2.14 .48 -.13

Waiting 2.14 .49 2.04 .55 1.55

Anger-in
Intervention 2.15 .49 2.11 .46 .85

Waiting 2.19 .44 2.07 .49 2.01*

Anger-out
Intervention 2.07 .45 2.07 .45 -.16

Waiting 2.16 .46 2.07 .47 2.08*

Anger-control
Intervention 2.72 .32 2.77 .33 -.89

Waiting 2.71 .38 2.72 .38 -.23

Total
Intervention 2.07 .36 2.00 .33 1.51

Waiting 2.06 .34 1.98 .36 2.16*

*p < .05. **p < .01.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기집단의 경

우, 우울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분노와 관련하여, 중재집단에서는

상태분노(t = 2.46, p < .05) 점수가, 대기집단에

서는 분노억제(t = 2.01, p < .05) 및 분노표출(t

= 2.08, p < .05)과 전체 분노(t = 2.16, p < .05)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상태분노를 덜 경

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 시에

비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포함하여 전반적

인 분노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

재집단의 경우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와 전체 분노에서, 그리고 대기집단

의 경우 상태분노, 특성분노 및 분노통제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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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maternal maltreatment and general parenting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waiting groups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Maternal maltreatment

Psychological

aggression

Intervention 1.88 .43 1.59 .50 4.67***

Waiting 1.75 .47 1.75 .56 .01

Physical assault
Intervention 1.61 .36 1.40 .43 4.13***

Waiting 1.57 .43 1.48 .46 2.09*

Total
Intervention 1.70 .35 1.46 .42 4.69***

Waiting 1.63 .41 1.57 .46 1.33

Maternal general parenting

Warmth/acceptance
Intervention 3.02 .33 3.04 .40 -.31

Waiting 3.10 .32 3.09 .34 .33

Rejection/restriction
Intervention 1.90 .44 1.71 .45 3.42**

Waiting 1.80 .36 1.73 .39 1.61

Permissiveness/

neglect

Intervention 1.93 .34 1.81 .39 3.51**

Waiting 1.87 .31 1.80 .36 2.10*

*p < .05. **p < .01. ***p < .001.

2)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

여, 중재집단에서는 심리적 공격(t = 4.67, p <

.001) 및 신체적 폭력(t = 4.13, p < .001), 그리

고 전체 부당한 대우(t = 4.69, p < .001)의 사후

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

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과 전반적인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대기집단에서는 신체적 폭력 점수가 사

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t = 2.09,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사전조사보다 사후

조사 시에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 대기집단에서는 신

체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사전조사

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의 경우, 중재집단

에서는 하위요인들 중 거부․제재(t = 3.42, p <

.01) 및 허용․방임(t = 3.51, p < .01) 점수가 사

후조사에서 사전조사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

은 프로그램 참가 후 스스로 자녀에 대해 덜 거

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이라고 보고하였

다. 한편, 온정․수용의 경우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대기집단의 경우에는 허용․방임 점수만이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t = 2.10, p < .05). 즉, 사후조사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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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waiting groups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Efficacy
Intervention 2.68 .33 2.87 .66 -2.48*

Waiting 2.78 .30 2.77 .33 .25

Dissatisfaction
Intervention 2.19 .38 2.07 .40 2.43*

Waiting 2.09 .34 2.10 .35 -.31

Total
Intervention 2.75 .31 2.90 .41 -2.89**

Waiting 2.85 .28 2.84 .28 .34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al distress
Intervention 2.32 .43 2.18 .40 2.96**

Waiting 2.19 .42 2.16 .45 .88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Intervention 1.74 .42 1.66 .37 1.48

Waiting 1.64 .35 1.60 .39 .93

Difficult child
Intervention 2.02 .42 1.93 .46 1.73

Waiting 1.96 .40 1.87 .46 1.57

Total
Intervention 2.03 .34 1.92 .33 2.41*

Waiting 1.93 .33 1.88 .38 1.51

*p < .05. **p < .01.

전조사 시보다 자녀에게 덜 허용․방임적이라

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온정․수용이나 거부․

제재의 경우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3)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중재집단에서

하위요인들 중 효능감과 전체 양육효능감의 점

수는 사후조사가 사전조사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된 반면(효능감：t = -2.48, p < .05, 전체：t =

-2.89, p < .01), 불만족감의 점수는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t = 2.43,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

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부

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아지고 불만족감은 낮아

져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지각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

도 중재집단에서는 하위요인들 중 부모의 고통

과 전체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

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부모의 고

통：t = 2.96, p < .01, 전체：t = 2.41,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

로그램 참가 후 부모로서 경험하는 고통을 포함

하여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하

위요인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에, 대기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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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에

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어떠한 유의

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2.유아 특성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서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의해 측정된 유아 특성으로서 공격

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

재집단과 대기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공격성의

하위요인들인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전체

공격성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어떠

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중재집단：　

t = -.47～.80, p > .05, 대기집단：t = 1.25～

1.85, p > .05).

Ⅵ.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공격적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부존-자존 부모교육을 기초로 완

성한 단계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

그램에 참가한 어머니의 우울 및 분노,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궁

극적으로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구

대상을 연구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2

개 집단, 즉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재집단을 대상으로 16회기의 부모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의

차이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의 우울 및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 어머니는 우울 감정과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우

울과 상태분노가 감소되었으며, 대기집단 어머

니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포함하여 전반적

인 분노가 감소되었다.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하

여, 이러한 결과는 만 5-12세의 문제행동을 보

이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상

감소와 양육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인지행

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결과, 어

머니의 우울증상이 완화되고, 불안감이 감소하

였으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 등이 개선된 국내

연구결과(Ha, 2000)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시켜 양육행동을 개선하

고자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우울

감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음을 보고

한 국외 연구결과(Martin & Sanders, 2003)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우울한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

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이기 쉬우며(Miller, 1995), 부모의 우울은 아

동의 문제행동과 연결되어 우울한 부모를 둔 아

동이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

(Garber & Martin, 2002; Olfson et al., 2003)에

근거할 때,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

포한다. 즉, 자녀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부모의 정서상태가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중재

집단 어머니가 자신의 인지와 정서 및 행동 간

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이고 역기능

적인 사고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정서를 이해하

고 조절하며, 자신의 정서가 자녀양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분노 변화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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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

아동발달, 분노조절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분노조절 수준 및 양

육 기술 증진과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감소되었다는 국외 연구결과(Fetsch, Schultz, &

Wahler, 1999)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치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분노수

준 및 양육스트레스가 약화되었으며 양육효능

감이 증진되었다는 국내 연구결과(Kim, 2007)

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본 부모교육 과정

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주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태분노에서 감소를 보였다는 점은,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분노가 발생하는 원

인과 분노가 누적되지 않도록 평소에 할 수 있

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숙고하고 이러한 분노가

자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확인함

으로써, 현재 환경에 대해 수용하고 이해하는

면이 향상된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분노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

키며(Conger et al., 2003), 어머니의 분노가 많

을수록 유아가 분노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Garner & Estep, 2001), 본 연구

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분

노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문

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기집단의 효과, 즉 어머

니의 분노 억제 및 표출의 감소는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3개월 간

격의 전화 접촉과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과

정에서 자신의 정서와 양육행동에 관한 민감성

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상태와 관련한 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지

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양 집단

모두에서 신체적 폭력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

후조사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중재집단에서만

심리적 공격성이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요인들 가운데 거부․제

재는 중재집단에서만 감소하였고, 허용․방임

은 양 집단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어머니의 온

정․수용은 양 집단 모두에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본 연구결과

는 아동학대 부모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

발, 실시한 결과 자녀에 대한 학대행동이 감소

되었던 연구결과(Park & Ko, 2004), 위험군 부

모들을 대상으로 심리교육적 부모교육(psycho-

educational parenting)을 실시한 결과 양육행동

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Anderson,

Fox, & Brenner, 2002),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

자에게 아동학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켜 학대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학대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 기술을 습득시켜 개

선시켰다는 연구결과(Day, Howells, Mohr,

Schall, & Gerace, 200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를 강

조하는 첫 8회기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어머

니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부모-자녀 간 상호

작용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본 프

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부당

한 대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줄

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육방법

으로서 신체적 폭력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위

험성과 다정함과 단호함을 강조하는 상호존중

적 양육방식의 효과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

력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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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적인 반

응을 나타내며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 문제 해

결력이 낮고,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부정

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

들(Chung, 2008; Haskett, 1990)에 근거할 때 주

목할 만하다. 즉, 부모의 학대행동이 아동의 공

격적인 행동문제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연구결과들(Belsky & Vondra, 1987;

Chung, 2008; Haskett, 1990)이 반복적으로 확인

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자 하

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신체적 폭력이 대기

집단에서도 감소한 점은 앞서 서술한 어머니의

분노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에서의 변화와 관

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개선된 연구결과들(Doh et al.,

2003; Jang et al., 2009; Kim et al., 2011; Shaw

et al., 2006)과 일치한다. 그리고 단기간의 부모

교육 참여 후에 유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선되

고 자녀의 행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

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Janz,

& Fox, 1998)와 2-10세 자녀의 부모가 부모놀

이치료(filial therapy) 참가 후, 자녀에 대한 공

감 증가, 수용적 의사소통 향상, 부모자녀 상호작

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결과(Lee &

Landreth, 2003) 및 부모놀이치료 후 부모의 긍

정적인 양육행동과 공감능력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Kinsworthy & Garza, 2010) 등과도 유

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부당한 대

우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자녀양육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발견된 양

육행동 개선과 관련된 결과는 이해할 만하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나 거부․통제

적 양육(Park & Ko, 2004), 신체적 처벌 및 심

리적 통제(Hart et al., 1998), 방임․허용적 양육

행동(Youn et al., 2005)이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일관된 연구들을 통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부

존-자존 부모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녀양육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

과를 나타낸 만큼, 본 프로그램이 유아 문제행

동의 감소를 돕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

의 온정․수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

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의 이해와 조절 및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녀

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

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의 변화보다 상대적으

로 표출, 측정하기 쉬운 거부․제재나 허용․방

임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변화

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증가와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

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 어머니들만이 부

모로서의 효능감이 증가하고 불만족감이 감소

하는 등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향상하였으며,

부모로서 경험하는 고통을 포함하여 양육스트

레스가 감소하였다. 양육효능감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참가 후 양육 효율성이 높아졌

다는 연구결과(Martin & Sanders, 2003)와 일치

한다. 또한, 방해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인지행동적 부

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한 결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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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두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고 아동

의 방해적 문제행동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

(Park, 2000)와도 유사하다. 이 외에도 유치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분노조절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부모의 효능감이 향

상되었다는 연구결과(Kim, 2007)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현실치료적 요법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4-5세

유아의 어머니들이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양육스

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Jeong, Han, &

Han, 2010)와 유사하다. 또한, 1-5세 사이의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개선

시키고, 어머니의 감정 조절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

준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et al.,

2002)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외, 어머니의 우울

성향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통해 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 연구결과(Fetsch et

al., 2008; Misri et al., 2006)와도 유사하다. 이

러한 결과는 자녀양육행동의 개선을 주요 목표

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행동 뿐만 아

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부모 스스로 효

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지지적인

반응태도를 취하고,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대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효능감이 낮

은 부모에 비해 더 적절하게 도움을 준다는 연

구결과(Mondell & Tyler, 1981)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어머니가 부모역

할 및 양육과정이나 자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

면서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양육 상의 어려움이

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교육의 참여를 통해 아동

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양육법을 배우는 것

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되

고 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녀양육을 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역할의 틀을 형성하는 유아기 부모가 자녀양육

에 관해 배우고 실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 과정으로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 어머니 특성에서의

변화와 달리, 유아 특성으로 살펴본 공격성의

경우에는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견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초등학생 부모의 불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켜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합리적인 훈육

방법 및 문제해결방법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긍

정적인 변화를 얻고자 시도하였으나 아동의 문

제행동에서는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

(Joyce, 1995)를 포함하여 걸음마기 아동 대상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자기

효능감은 증진되었으나, 아동행동문제에는 유

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et

al., 2002)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행동이 긍정

적으로 변화된 선행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다. 예를 들면, 몇몇 연구들에서 인지행동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

선하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

었으며(McCart, Priester, Davis, & Azen, 2006),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병행

한 중재집단에서 유아의 공격성이 감소했고

(Doh et al., 2003; Kim, 2008; Walker,

Kavanagh, Stiller, Golly, Severson, & Feil,



20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3, 2013

- 170 -

1998), 부모가 행동주의적 부모훈련을 받은 후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

(Martin & Sanders, 2003)와는 다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대상 선정 조건 중에 하나인

유아의 공격성 점수의 수준에 기인할 수도 있

다. 또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부모교

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양육신념, 지식 및 기술

외에도 부모의 정서조절이나 부모-자녀 간 상호

작용 실제와 같은 보다 심화된 내용을 포함함으

로써, 주로 8-12회기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Herrmann & McWhirter, 2003;

Nicholson et al., 2002; Park, Heo, Kim, &

Song, 2011)보다 다소 긴 회기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행동의 변화가 발견

되지 않은 점은 4개월이라는 기간이 교육대상

인 부모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

으나, 자녀의 행동변화에 이르기까지는 충분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행

동변화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

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

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

다. 이 외에도, 부모교육이 부모 자신의 양육행

동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지속적 연

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

과적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공격성의 감

소와 관련해서는 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아동행동의

중요한 선행 변인이라는 점에서(Kim & Choi,

2007), 본 프로그램이 부모에게 미친 영향력은

차후 유아의 공격성에서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의 차이만을 살펴봄

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

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시하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사후조사, 그리고 추후조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측

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를 이용

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또래집

단 상황에서의 공격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

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뿐 아니라 교사 보고나 행

동 관찰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참가

자로 선정함으로써 또 다른 부모로서의 아버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부모공동양육(co-parenting)

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im, Choi, Jeong, & Lee, 2012; McHale,

Kuersten-Hogan, Lauretti, & Rasmussen, 2000),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포함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자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개발의

초기 단계이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검증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996년 개발이

시작된 이래 수차례의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된

독창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부존-자존 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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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Choi, Shin, Gu, Park, Han, & Choi, 2008;

Doh, 2012; Doh & Yu, 1996; Doh et al., 2003;

Lee & Park, 2010)을 기초로 완성되었다. 본 프

로그램은 올바른 양육신념, 지식 및 기술을 비

롯하여,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과 부모와 자녀

간의 아동중심적 상호작용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모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부정적 정

서 및 양육행동을 감소시켰으며, 나아가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추

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

기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이후의 시기까지 장

기화되기 쉽고,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인 의

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영

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이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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